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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15 영웅들의 r …살아남은 우리는 늙어도, 그들은 늙지 않으리

1951년

2022년

1951년 조성 초기 모습.

듋 당곡마을 듌 부산문화회관 듍 불곡사와 감 과수원 듎 돌개언덕길

듏 공용주차장 듑 관리사무동 및 부검실 듒 중앙상징구역

듓 주묘역 듔 부산시립박물관 떿 고목이 된 측백나무 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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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4> 77주년 뜬유엔의 날뜯 앞둔

UN기념공원 70년 변천

전쟁이 나면 전사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다. 지상군 지

원 외에 의료지원군까지 22개 국가가 참전해 전사자들

이 속출하자 유엔연합군의 묘소 조성이 필요했다. 바다

가 보이는 당곡마을 앞 언덕을 묘소로 정하고 공병부대

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였다.

유엔묘지 조성 당시 동문중학교 교사가 작업반장을

맡았다. 또 서봉출씨는 이곳에서 일해 번 돈으로 동아

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중에 남성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은

퇴했다.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김봉희씨는 부산대학

교 의대에 진학해 이비인후과 의사로 생활하며 국제와

이즈멘 총재도 역임했다. 이들은 그때의 이야기를 필자

에게 생생히 증언해주었다.

묘지에서 1㎞ 정도 떨어진 우암역에서 시신이 내려지

면, 트럭이나 앰블런스에 실어 유엔군 시신은 당곡의 묘

지로, 북한군 시신은 평정산 정상(옛 남구예비군 훈련장)

으로 옮겨 가매장했다. 북한군 무덤은 그 수가 너무 많

아 당곡마을 가까이까지 조성되었다가 휴전협정이 되면

서 북한으로 인계되었다. 유엔군 시신은 유엔기념공원에

도착하면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과 각종 지병 등을 검사

했다. 놀랍게도 불과 20세 전후의 젊은 병사들이 오늘날

과 같은 성인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.

시신이 많아 지퍼백이 부족하면 군용담요에 싸서 시

신을 묻었는데, 가난한 피란민들은 밤중에 그 담요를

벗겨 겨울에 아이들 옷으로 만들어 입혔다. 시신이 오

면 부검을 한 뒤 가매장을 하고 다시 파내어 말렸는데

서풍이 부는 날이면 1㎞ 정도 떨어진 용소마을 사람들

이 악취에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.

이 사진은 논과 밭으로 된 작은 동산을 평평하게 정

비해 지금의 중앙상징구역과 주묘역을 만들고 있다. 중

앙상징구역에 유엔군 참전국 국기는 세워두었으나 묘소

작업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묘지 조성의 초기임

을 알 수 있다. 주묘역 아래는 야산으로 되어 있고 용

소마을로 가는 산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조각공

원의 자리다. 주묘소 아래 추수한 논과 밭은 현재 대천

초등학교 맞은편의 수목원으로 조성되어 있다.

사진 상단에 있는 마을은 당곡마을로 대연동에서 4

번째로 큰 마을이다. 유엔묘지 조성으로 많은 집과 논

밭이 수용되었으며 지금까지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. 주

묘역 옆 건물은 묘지를 조성하는 관리소와 부검장이다.

이 건물들 옆에 보이는 몇 채의 주택은 당곡마을 사람

의 집으로 1970년대 수용돼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되어

있다. 마을 옆 숲과 인근의 땅은 현재 부산문화회관이

되었으며, 오른쪽 숲은 감 과수원과 불곡사가 있던 곳

으로 현재 소강당과 영빈관 아래쪽이다.

사진의 오른쪽 중앙에 보이는 길은 석포마을에서 곧

장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당곡마을과 갓골을 지나 용당

으로 이어진다. 이 길은 일제강점기 일본군들이 뜬소쿠

리터를 허물면 안 된다뜯는 전설을 지켜왔던 용당 마을

사람들을 회유를 해 만들었다.

요즘도 유엔기념공원에 가면 부산문화회관과 경계에

측백나무가 자라고 있다. 1955년 무렵 심은 나무로 마

을사람들이 키재기를 하며 보냈는데 여전히 건재한 사

실은 놀랍다. 글＝공기화 남구향토사 연구위원

사진＝국가기록원

드론 촬영＝강정흔 주무관

－로렌스 비니언의 시 뜬전몰용사를 위하여뜯 중에서

1951년 6월 19일 유엔묘지 항공 촬영 사진.

▲유엔묘지가 조성 직후인
1951년 4월 6일 이승만 대
통령(왼쪽서 두 번째)과 신
임 미8군사령관 리지웨이
중장(왼쪽서 세 번째)이 유
엔묘지에서 열린 유엔군 전
몰장병 헌정식에 입장하고
있다.

◀유엔묘지 조성 초기 안장
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
나무십자가에 이름 대신
뜬UNKNOW(신원미상)뜯을
새긴 묘소.

1951년 4월 6일

미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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